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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여성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박정훈
영산대학교 의료경영학과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Self-Efficacy on Aging Anxiety of 

the Middle-Aged Women

Jung-Hoon Park

Department of Healthcare Management, Youngsan University

요  약  이연구의목적은중년여성들의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노화불안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여노화불안의감소를

위한 교육과 중재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B광역시에거주하는중년여성을대상으로 2018년 5월 10일부터동년 5월 28일까지수집하였다. 총대상자는 210명이었다. 

수집된자료는 SPSS 22.0 program 으로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대상자의노화불안은연령, 교육수준, 가구월평균소득, 결혼생활만족도, 여가시간활용종류, 친구수에

따라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가있었다. 노화불안과사회적지지, 노화불안과자기효능감간에는음의상관관계가있는것으

로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유의하였다. 중년여성의노화불안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한결과노화불안에영향을미치

는요인은 자기효능감, 결혼생활만족도, 사회적지지로나타났다. 이중에서가장큰 영향을미치는 요인은자기효능감이었

고, 전체설명력은 42.7%로나타났다. 중년여성의노화불안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사회활동참여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

킬수있는프로그램과가족이나지역사회내의다양한관계형성을위한프로그램제공이필요하다. 또한노화에대한올바

른 적응과 긍정적인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 중재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middle-aged women's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their aging anxiety, with the ultimate goal of providing basic information for devising educational and interventive 

programs to help reduce aging anxiety.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10 middle-aged women living in B 

Metropolitan 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10 to 28, 2018, and statistically processed using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articipan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ing anxiety depending on age, education, monthly income, marital life satisfaction, leisure time activities, and 

number of friends. In addition, aging anxiety ha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and the main factors affecting middle-aged women's aging anxiety were found to be self-efficacy, 

marital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f these, self-efficacy had the greatest effect, explaining 42.7% of the 

participants' aging anxiety. To help middle-aged women reduce their aging anxiety,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m 

with programs that improve social activity participation, raise self-efficacy and promote relationships with family and 

communities. It is also recommended that these women be provided with educational and interventive programs that 

help them adjust to aging and develop a positive awareness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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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여성의 평균 수명은 2011년 현재 84.45세이며, 이는

노화의 전환점이라할 수 있는 갱년기 이후의삶이 전체

인생의 1/3이 넘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노년의 건강문제가중요해짐에 따라 노년기 이

전단계인중년기의삶이중요한화두가되었다. 특히 이

시기의 중년여성들은 학력수준의 향상과 사회욕구가 강

해지는 시기이며, 구체적인 노후 대책을 준비하기도 하

고 막연하게 노후를 접하기도 하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위해 중년기부터 자신의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여[1] 노

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통해 올바른 노화과정을 거

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화란 인간 유기체에 있어서 누구나가 경험하는 현

상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인 측면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복

합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노화는 개인의 성격, 질병, 생

활력등 개인적요인과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망, 지역사

회 특성 등 환경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나타나

는 다면적인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2]. 중년기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은 흰 머리를 염색한다거나, 성형수

술 등을 통해 젊어지고자 노력한다. 인생의 주기에서 중

년기는 자신을 돌아보고 내부적인성숙이일어나는시기

인 반면 행동과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전환기로서 개

별화되는 과정이 두드러지게나타나고 생의부정적인 측

면인 질병, 노화, 사망 등에 직면하여 실망과 혼돈을 경

험한다[3]. 

노화불안은 노화 과정과 관련되어 미래에 야기 될 수

있는 걱정으로 생긴 불안 상태를 의미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또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는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야한다

[4]. 따라서 노화의 징후들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

는 중년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노화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중년여성들의 노화불안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지지와

노화불안, 자기효능감과 노화불안, 지각된 건강상태와

노화불안[5,6,7,8] 등이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노

화불안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시회적지지와 자기효능감

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지지란 인간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

정적인 자원, 즉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말한다[9].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으로노년기의사회적지지 체계나 자원들의지지를지

각하는 정도가 높으면 심리적 안정감이 증가하고[5] 불

안의 정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란 대상자가 어떤 과제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

단[10]으로 정의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자신감이

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신념은 동기 수준뿐만 아니라 위협적이거나

어려운상황에서경험하는 많은스트레스와 우울증에영

향을 미친다. 스트레스 유발 인자를 통제하는 지각된 자

기효능감은 불안 각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10]. 

잠재적 위협을 경계하게 하고, 그 위협을 지각하고 인지

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잠재적 위협

을 다룰 수 없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로 위협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위협적인 상황을 인지적으로 도전 가능한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Suh 등[6]은 노화를 경험

하면서 겪게 되는 변화에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이 불안을 낮추고, 지각된 효능감은 중년기에서 노

년기로 이행하는 정서적 적응을 돕는다고 하였다[10].

이에본 연구는 B광역시에거주하는 중년여성을대상

으로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함으로써노화불안을 감소시키고 완화시킬 수있

는 방안을 모색하여 노화에 대한 올바른 적응과 긍정적

인 노화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여성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

감이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노화불안 정도

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불안 정도의 차

이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노화불안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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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상자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B광역시에 거주하는 40세이상 60

세미만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다. 본 연

구의 목적과 방법을 이해하고, 연구에 동참하기를 서면

으로동의한 자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은 Jung[8]

의 선행연구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근거하여 표본크기는

G 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α는 .05, 

검정력은 .80, 효과크기는 .25(medium)로 선정하여 계산

하였을 때 200명이었고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40부

를 배부하여 236부를 회수하여 그 중 부적절한 답을 한

경우를 제외한 210명을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

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12개 문항, 사회적지지 25문

항, 자기효능감 17문항, 노화불안 16문항으로 총 7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사회적지지 측정도구

사회적지지 측정 도구는 Park[11]이 개발한 사회적지

지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5개 문항으

로 Likert 5점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정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11]의 연

구에서는 Cronbach's ⍺=.9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97 이였다.

2.3.2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Sherer 등[12]이 개발한 자기

효능감 측정도구를 Hong[13]이 수정 번안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7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6, Hong[13]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1 이였다.

2.3.3 노화불안 측정도구

노화불안측정도구는 Lasher 등[4]이개발한 측정도

구를 Kim 등[14]이 번안한 노화불안 측정도구를 사용하

였다. 본 도구는 총 16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측정되며, 7개의 부정

문항은 역 환산 처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82, Kim 등[1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5 이

였다.

2.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에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5월 10일부터 5

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B광역시에 거주하는 중년여성 중 대상자의 권리와 비밀

보장 및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한 뒤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서면 동의서를 작성한 자를 대상

으로 연구대상자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어느 때라도

설문을철회하수있으며익명성과 비밀보장이됨을 설명

하였으며, 설문지작성후에는소정의 선물을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수집된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1) 대상자의제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노화불안 정도

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노화불안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 및 Scheffe's-test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노화불안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

석하였다.

5) 대상자의노화불안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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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49.43세로 40세-44세가 63명

(30.0%)으로 가장 많았고, 50세-54세가 60명(28.6%), 

45세-49세가 54명(25.7%), 55세-60세 미만이 33명

(15.7%)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133

명(63.3%)으로 많았고, 종교가 없는 집단이 118명

(56.2%)이었고, 결혼 상태는 기혼이 195명(92.9%)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직업이 있는 경우는 152명

(72.4%)이었고,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00만원 이상-500

만원 미만이 87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

상이 56명(26.7%),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43명

(20.5%), 200만원 미만이 24명(11.45)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부양여부에 있어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가

192명(91.4%)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결혼생활만족

도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36명(64.8%), 보통이

54명(25.7%), 불만족이 20명(9.5%)순으로 나타났다. 여

가시간 활용은 ‘사회 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88명(41.9%), ‘집에서 소일한다’와 ‘운동을 한다’가 각

Variables Category n % Mean±S.D.

Age(year-old) 40 - 44 63 30.0 49.43±4.62

45 - 49 54 25.7

50 - 54 60 28.6

55 - 60 33 15.7

Education ≤ High School 133 63.3

≥ College 77 36.7

Religion Yes 92 43.8

No 118 56.2

Marital status Married 195 92.9

Divorce or others 15 7.1

Occupation Yes 152 72.4

No 58 27.6

Monthly income < 200 24 11.4

(10,000 won) 200 - < 300 43 20.5

300 - < 500 87 41.4

≥ 500 56 26.7

Parental support Yes 18 8.6

No 192 91.4

Marital life satisfaction Satisfied 136 64.8

Average 54 25.7

Dissatisfied 20 9.5

Leisure time activities Housework 61 29.0

Social activity 88 42.0

Exercise 61 29.0

Number of friends ≤ 2 26 12.4 5.30±3.61

3 - 4 56 26.7

5 - 6 81 38.6

≥ 7 47 22.3

Number of times meeting friends ≥ 2 per week 39 18.6

1 per week 66 31.4

1 per month 81 38.6

Several times per year 24 11.4

Menopause Yes 84 40.0

No 126 60.0

Disease Yes 68 32.4

No 142 67.6

Disease type* High blood pressure 16 22.9

Diabetes 5 7.1

Arthritis 19 27.1

Respiratory 6 8.6

Cardiac disease 4 5.7

Melancholia 2 2.9

Cancer 4 5.7

Others 14 20.0

* Duplicate respons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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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61명(29.0%)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친구 수는 ‘5-6

명’이 81명(38.6%), ‘3-4명’이 56명(26.7%)으로 적어도

3명 이상 있었고, 친구 만남 횟수는 ‘한 달에 1회 만난

다’가 81명(38.6%), ‘주 1회 만난다’가 66명(31.4%)으로

한 달에 1회에서 4회 이상 만나고 있었다. 대상자의 126

명(60.0%)이 월경을 하고 있었고, 현재 질병은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42명(67.6%)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

었다. 현재 질병의종류는 관절염이 19명(27.1%)으로가

장많았고, 다음이고혈압 16명(22.9%)순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노화불

안 정도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는 평균평점 4.11±0.60점이었

고, 자기효능감은 평균평점 3.77±0.58점이었으며, 대상

자의 노화불안 평균평점은 2.71±0.57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불안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불안은 연령, 교육

수준, 가구월평균소득, 결혼생활만족도, 여가시간 활용

종류, 친구수에 따라 중년 여성의 노화불안에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연령에 따른 노화

불안은 45세이상이 40세이상-44세이하집단보다노화불

안이 높았고(F=18.072, p<.001).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보다 대졸이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894, 

p=.004). 가구월평균소득에따른 노화불안은 200만원미

만, 200만원이상-300만원미만, 500만원이상가구월평균

소득 집단이 300만원이상-500만원미만가구월평균소득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F=18.815, p<.001). 결혼생활

만족도에 따른 노화불안은만족하는경우보다 불만족 할

수록 노화불안이 높았고(F=34.099, p<.001), 여가시간

활용종류에서는 집에서 소일하며 보내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가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노화불안이 높았다

(F=33.449, p<.001), 친구수는 5-6명 있는 경우보다 적

을 경우 높게 나타났다(F=8.499, p<.001)(Table 3).

3.4 대상자의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노화불

안과의 관계

대상자의 사회적지지와 노화불안(r=-.534, p<.001)간

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

을수록 노화불안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노화불안(r=-.580, p<.001)  간에도 음의 상관관계가 있

었다. 즉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노화불안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Table 4).

3.5 대상자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노화불안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전에 기본

가정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 공선성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차한계 값(tolerance)과 분창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과 잔차값(Durbin Wtson)을 산

출하였다. 공차 한계값은 .558∼.644에 걸쳐 있고, VIF 

값은 1.552∼1.793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독립변수들 간

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

를 분석한결과 Durbin Warson 검정결과 1.803으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합 간에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을 만족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의 적합도는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하였다. 대상자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제 특성 중 대상자의 노화불안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던 연령, 교육수준, 가구월평균소득, 결혼

생활만족도, 여가시간 활용종류, 친구수를 각각 양분하

여 더미 처리한 변수와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변인에

대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그 결과제

특성 중에서 결혼생활만족도를 제외한 연령, 교육수준, 

가구월평균소득, 여가시간 활용종류, 친구수는 노화불안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불안에 대

한 전체적영향 요인은 42.7%였으며, 가장높은 관련 요

인은 자기효능감으로 33.3%로 가장 설명력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 결혼생활만족도를 추가하였을 때 40.9%, 

사회적지지를 추가 하였을 때 42.7%의설명력을 나타냈

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노화불안을 감소시키는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5). 

Table 2. Degree of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ging anxiety                                        (n=210)

Variables   Iteam Total sum Mean±S.D Range Mean±S.D Range

Social Support 25 102.76±15.08 25-125 4.11±0.60 1-5

Self-Efficacy 17 64.12±9.84 17-85 3.77±0.58 1-5

Aging Anxiety 16 43.33±9.13 16-80 2.71±0.5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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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ging anxiety bas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210)

Variables Category n Mean±S.D. t or F p Scheffe

Age(year-old) 40 - 44a 63 2.32±.50 18.072 <.001 a<b,c,d

45 - 49b 54 2.85±.46

50 - 54c 60 2.93±.56

55 - 60d 33 2.82±.53

Education ≤ High School 133 2.62±.58 -2.894 .004

≥ College 77 2.86±.53

Religion Yes 92 2.74±.60 .797 .427

No 118 2.68±.54

Marital status Married 195 2.70±.57 .059 .953

Divorce or others 15 2.70±.57

Occupation Yes 152 2.70±.56 -.416 .678

No 58 2.73±.60

Monthly income < 200a 24 2.95±.60 18.815 <.001 a,b,d>c

(10,000 won) 200 - < 300b 43 2.87±.42

300 - < 500c 87 2.40±.53

≥ 500d 56 2.97±.50

Parental support Yes 18 2.76±.76 .333 .743

No 192 2.70±.55

Marital life satisfaction Satisfieda 136 2.53±.54 34.099 <.001 a<b<c

Averageb 54 2.89±.38

Dissatisfiedc 20 3.44±.48

Leisure time activities Houseworka 61 2.95±.50 33.449 <.001 a,c>b

Social activityb 88 2.38±.51

Exercisec 61 2.94±.48

Number of friends ≤ 2a 26 3.04±.51 8.499 <.001 a,b>c

3 - 4b 56 2.84±.36

5 - 6c 81 2.50±.58

≥ 7d 47 2.74±.66

Number of times meeting friends ≥ 2 per week 39 2.66±.51 1.821 .144

1 per week 66 2.62±.58

1 per month 81 2.74±.57

Several times per year 24 2.92±.62

Menopause Yes 84 2.72±.59 -.200 .842

No 126 2.70±.56

Disease Yes 68 2.72±.61 -.279 .780

No 142 2.70±.55

Table 4.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ging anxiety                                (n=210)  

Variables
Aging Anxiety

r p

Social Support -.534 <.001

Self-Efficacy -.580 <.001

Table 5.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aging anxiety                                          (n=210)  

Variable B SE β   t p Adj. R2

Constant 72.339 5.046 　 14.337 <.001

Self-Efficacy -.343 .061 -.370 -5.673 <.001 .333

Marital life satisfaction(≤Average) 3.324 .859 .241 3.870 <.001 .409

Social Support -2.869 1.061 -.190 -2.703 .007 .427

Adj. R2 =.427,  F=105.452, p<.001 

Dummy: Marital life satisfaction: satisfied, Age: 40-44, Education: ≤ High School, Monthly income: <300, Marital life satisfaction: satisfied, 

Leisure time activities: Housework and Exercise, Number of friends: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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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을 일아 보고자시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중년여성의 사

회적지지는 5점 척도에 평균평점 4.11점으로 중년여성

을 대상으로 한 Jung[8]의 연구에서 3.92점, Kim 등[15]

의 연구에서 3.79점, Heo 등[16]의 연구에서 3.58점 보

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의 직업유무

의 차이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

우 사회참여 기회가 보다 많아지고 다양한 대인관계로

인한 타인의 지지를 경험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주부의

역할이외에 자녀교육비의 원조 등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어 가족원의 지지가 높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Jung[8]의 연구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55.1%, 

Heo 등[16]의 연구에서 68.5%, Kim 등[15]의 연구에서

46.4%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72.4% 보다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적지지 점

수가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중년여성의 자기효능감 정도는 5점 척도에 평균평점

3.77점으로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Suh 등[6]의 연

구에서 3.46점으로 유사하였으나 Seo 등[17]의 연구에

서 2.92점보다는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연령과직업

유무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와 Suh 등[6]의 연

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주로 40대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Seo 등[17]의 연구에서는 40대보다 50대 이상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40대가 50대 보다 비교적 젊은 연령에

속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능력

에 대한 개인적확신인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나타난 것

으로사료된다. 또한직업이 있는 경우를비교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72.4%, Suh 등[6]의 연구에서 76.6%로 나타

났으나 Seo 등[17]의 연구에서는 51.7%로 다소 낮게 나

타나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유

무와 자기효능감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Kim[18]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노화불안에 대한 차

후의 연구에서는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나 그 차이점을

보완하는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중년여성의 노화불안 정도는 5점 척도에 평균평점

2.71점으로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Jung[8]의연구에서

2.80점, Lee[19]의 연구에서 2.67점 유사하였으나 Lee[20]

의연구에서는 3.00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

구 대상자의 연령의 차이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에서와 Jung[8]의 연구, Lee[19]의 연구에서는 40대가

각각 55.7%, 73.3%, 39.0%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Lee[20]의 연구에서는 50대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는 연령대 별 노화에 따른 불안감 정도를 분석한

Kim[2], Suh 등[6]의 연구에서 노화불안 정도가 40대보

다는 50대가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연령대별로 비교하는 연구나 연령별 노화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중년여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화불안의 유의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

월평균소득이 낮고, 결혼생활만족도가 불만족스럽고, 여

가시간활용종류중에서는 집에서 소일을 하며보내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 친구수가 적은 경우 노화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 별 노화에 따른 불안감 정도를 분석한

Kim[2], Suh 등[6]의 연구에서 노화불안 정도가 40대보

다는 50대가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교육수

준에 따른 노화불안은교육정도가 높은사람은노화과정

에 대한 지식과 이해로 노화불안이 낮게 나타났다고 한

Kim 등[3]의 연구, 고졸이 대졸이상보다 노화불안이 높

게 나타난 Lee[20]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가구월

평균소득에 따른노화불안은 경제상태가 낮은경우에중

상의 경우보다 노화불안이 높게 나타난 Kim 등[3], 

Lee[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결혼생활만족도와

여가시간활용종류 및친구수에따른노화불안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Jung[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나, 

Jung[8]의 연구에서는 여가시간 활용종류에서 집에서 소

일하며 보내는 경우가 사회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경우보다 노화불안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부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Lee[20]의 연구에서는 운동을 하

는 경우가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보다 노화불안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직

업유무와, 배우자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Kim[2]의 연구, 종교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Jung[8]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노화

불안에대한 차후의 연구에서는보다광범위하게 연구대

상을 확대하여일반적특성에따른 노화불안정도의차이

나 그 차이점을 보완하는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10호, 2018

576

중년여성의 사회적지지와 노화불안(r=-.534, p<.001)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노화불안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Jung[8](r=-.21, p=.003)

의 연구와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 등[5](r=-.311, 

p<.01)의 연구결과 보다도상관관계가 높았다. 자기효능

감과 노화불안(r=-.580, p<.001)간에도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노화불안 정도

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Jung[8](r=-.46, p<.001)의 연구와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

로 연구한 Suh 등[6](r=-.35, p<.001)의 연구결과 보다도

높았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노화불안을 감소시키고 완

화시키는데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이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중년여성의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노화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

능감 33.3%, 결혼생활만족도 추가 시 40.9%, 사회적지

지를 추가 시 42.7%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노

화불안에서 자기효능감이 가장 높았던 것은 Suh 등[6], 

Jung[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노화를 경험

하면서 겪게 되는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있다는 자

신감 즉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의 제공이

나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결혼

생활만족도가 노화불안을 감소시키는 요인임을 본 연구

에서 입증하였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에서 찾을 수 없었다.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으면 심

리적 안정감을 갖게 해주어 노화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

으로 추측되고 동반자인 배우자를 통해 자신의 노화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여노화에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감소하는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사회적지지가 중년여성의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지지가 중년여성의 노화불안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Jung[8]의 연구결

과와는 차이가 있었으나, 타인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와

연결망이 노화불안감소에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는 것

과 사회적 지지가 노화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Kim 등[5]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다. 따라서사회

적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의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중년여성의 노화불안

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 결혼생활만족도, 

사회적지지를 향상시키기 위한사회활동 참여및 자기효

능감 향상프로그램, 가족관계 향상프로그램, 건강과노

화과정에대한교육과중재 프로그램제공이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B광역시에 거주하는 40세이상 60세미만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노화불안을 감소시키고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노화에 대한 올바른 적응과 긍정적인

노화 인식을 증진시킬 수있는 중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자

기효능감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이 만족할수록, 사회적지

지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을 감소시킨다고 나타났다. 따라

서 중년여성들에게 사회활동 참여와 자기효능감을 향상

시킬 수있는 프로그램과 가족이나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관계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노화

에 대한 올바른 적응과 긍정적인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

는 교육과 중재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B광역시에 거주하는 중년여성만을 대상으

로 연구하였기에추후연구에서는 보다많은 대상과 범위

를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중년여

성들이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알아보

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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